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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어에는 자신의 내적 수양을 쌓은 유자(儒者)들의 올바른 가르침, 또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들이 있다. 경영학

과의 선수과목인 ‘조직행위론(Organizational Behavior)’은 조직 행동, 조직 내 인간 행동에 대한 개인, 그룹, 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학습의 목적에는 조

직 혹은 그룹 내에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있다. 

유가사상에서 강조한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공자가 오늘날 수많은 조직 내에 리더들에게 참된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 같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과 조직행위론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을 통해 ’21세기 군자, 리더’의 모습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목적

논어 - 위정(爲政) : 자왈(子曰) 군자(君子)는 불기(不器)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 즉, 군자란 어느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기술자가 아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모범을 보이고, 옳은 것을 행함으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논어 - 위정(爲政) : 자왈(子曰) 군자(君子)는 주이불비(周而不比)하고 소인(小人)은 비이부추(比而不周)한다. (공자께서 말했다. 군자는 골고루

통하되 패를 지어 견주지 않으며, 소인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 견주되 두루두루 통하려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짓을 일삼고,

그 이익을 위해 패거리를 이루는 짓은 소인의 모습이다. 군자란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대범함과 넒은 아량을 지녀야 한다.

논어 - 술이(述而) :  자왈(子曰) 군자탄탕탕(君子坦蕩蕩)하고 소인장척척(小人長戚戚)니라.(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마음은 평탄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 즉, 군자란 무릇 바다와 같은 마음씨를 갖고, 넓게 바라보며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소인은 속이 좁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니 항상 마음의 병이 있다는 뜻이다.

논어 - 안연(顔淵) :  자왈(子曰) 군자성인지미(君子成人之美)고 불성인지악(不成人之惡)지만 소인반시(小人反是)니라.(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한

일을 못하게 한다. 하지만 소인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즉, 군자는 정도(正道)에 반하는 일은 행하지 않는다. 소인은 그와는 반대로 남을 돕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노력할 뿐이니 군자는 

이처럼 좁은 식견을 가져선 안 될 것이다. 만인을 두루 살필 줄 아는 아량과 배포,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할 줄 아는 곧은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양고전철학’에서 나타난 군자의 모습

조직행위론 에서는 ‘Path-Goal Theory’와 ‘Charismatic leadership Theory’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Path-Goal Theory’란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리더의 행동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첫 번째인 지시적(directive)리더십은

구체적 지침과 표준 그리고 작업스케줄을 제공하고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를 명확히 해주는 리더 행동이다. 둘째, 지원적(supportive)리더십은 부하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쓰며, 이들과 상호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강조하면서 후원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행동이다. 셋째, 참여적(participative)리더십은 부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제안을 끌어내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부하들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행동이다. 넷째, 성취 지향적(achievement oriented) 리더십은 도전적인 작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개선을 강조하며 하급자들의 능력발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는 리더 행동이다. 

‘Charismatic leadership Theory’란  조직구성원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비범한 능력자로 받아들여져 그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지시, 행동에 적극 따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무슨 일이든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되어도 그의 탓이며 못되어도 

그의 탓으로 돌아간다. 카리스마리더십 이론은 특히 리더의 영웅적 면모, 특출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카리스마 리더십의 특징은 다음의 7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카리스마가 있

는 사람들은 정서적 표현력, 열정, 추진력, 설득력, 비전,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강의페어링 적용가능 사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의 모습을 솔선수범(率先垂範)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와 남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남을 돕기 위해 힘쓴다고 하였다. 

‘조직행위론’의 두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21세기 리더’의 모습은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까지, 두 과목은 ‘옳은 군자의 모습, 바른 리더의 

모습’으로 아주 오래된 세월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동 지침서’를 제시해 준다.

오늘날 수많은 경영관리자들은 서양의 조직행위론의 이론 중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을  ‘논어’를 통해 ‘조직 경영’의 길을 찾고 있다. 1988년 1월

파리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서 75명의 수상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주제로 나흘 동안 토론한 끝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2500년 전으로 돌아가 공자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평생 500개에 달하는 기업을 일으킨 일본 기업계의 대부 시부사와

에이이치, 일본 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논어>를 자신의 행동지침서로 삼았다고 한다.

강의페어링

 공자가 술이(述而)에서 말했다. “잡곡밥을 먹고 찬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잠을 청해도 인생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구나. 내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영화는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같이 물질지상주의 시대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것 같다. 21세기 리더들은 공자가 누누이 언급했던 군

자, 즉 현세의 리더에 관한 행실과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봐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서양의 체계적이고 인상적인 리더십에 옛날 공자의 군자론(論)이 적절히 융합된다면, 아마

2500년 전 공자가 언급했던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양과목인 ‘동양고전철학’과 전공과목인 ‘조직행위론’을 통해 리더십을 강의페어링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큰 성취감을 느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군자, 리더의 참된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되었고, 나 또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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